
9 과. 화목(관계회복)과 소망  2026 년 2 월 28 일 

일. 관계회복이 가져오는 변화들 

❖ 악을 행하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   (골. 1:21-22) 

— 문제는 간단합니다. 우리는 악을 행하며 살았으므로 영원한 죽음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(롬 6:23; 계 21:8). 

— 우리 스스로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, 구원받기 위한 값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(시 49:7-8). 

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: 

(1)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(롬 5:8) 

(2) 믿음과 회개와 침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책망할 데 없는 사람이 됩니다 (롬 5:10; 골 1:22) 

(3)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은 점차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(성결) (롬 8:1; 고전 5:17) 

❖ 믿음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음 (골. 1:23) 

— 우리는 (믿음으로) 의롭게 되었고(칭의), 거룩함으로 성장하고(성화) 있지만, 아직 하늘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우리는 

길을 잃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.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(골 1:23a): 

(1)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고: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던 것처럼, 끈질기게 노력함 (행 12:11-16) 

(2) 성경 진리에 근거한 믿음: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굳게 지킴 

(3) 흔들림 없이 굳게 섬: 복음의 소망에 기초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말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” 

이. 소망 

❖ 소망이 솟아오르고 (골.1:24-25) 

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,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하며, 우리의 칭의와 성화도 

포함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

하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

—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, 즉 사람이 처한 상황, 생각,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과정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(골 1:25). 

—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(골 1:24). 로마에서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할 

때까지 바울은 옥중에서 신약성경에 포함된 14 편의 서신 중 적어도 7 편을 썼습니다. 

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기쁨으로 일했습니다.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

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! 

❖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됨 (골. 1:26-27) 

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교회에 밝혀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(골 1:26). 그 이전에는 이 비밀이 어렴풋이 

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? 바로 “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”(골 
1:27). 

(1)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심 (벧전 1:20) 

(2) 구원의 계획의 일부만 천사들에게 알려주심 (벧전 1:12) 

(3)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심 (창 3:15) 

(4) 선지자들에게 알려 주셨고  (벧전 1:10-11) 

(5)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(마. 15:24) 

(6)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됨   (골. 1:27) 

— 이 비밀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얼마나 놀라운 

변화입니까!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! 죄인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의롭게 되고, 거룩하게 되고, 영화롭게 되었습니다. 이 

비밀은 영원히 연구할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. 

삼. 복음의 능력 

❖ 복음을 선포함 (골. 1:28-29) 

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? 그의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(고전 1:23). 그는 예수님을 

받아들인 사람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(골 1:28-29).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요? 

(1)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르치고 (살후 2:15) 

(2) 복음을 거절한 대가에 대해 경고하고 (히 10:25-29) 

(3)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(행 20:29-30) 

— 잠깐만요…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라고요?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… “모든 사람들”을요! (골 1:28b). 

— “성숙한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(teleios)는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

율법의 깊이와 그 요구 조건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

되는 것입니다. 


